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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7 홈스쿨 페스티벌! 해마다 돌아오는 글로벌 홈스쿨링 엑스포와는 기대부터 달랐습니다. 왜냐하면 
그동안 글로벌홈스쿨아카데미에서 함께 했고, 보고 싶었던 졸업 선배와 휴학 가정을 만날 수 있었기 때
문입니다. 그리고 홈스쿨에 관심 있는 가정을 초대해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를 어떻게 인도하셨으며, 
그 안에서 우리 아이들이 얼마나 성장했는지 함께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있어 더욱 기쁘고 설렜습니다. 
한 손은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인도하심을 의지하고 또 한 손은 함께 하는 홈스쿨 가정의 손을 꼭 잡고 
서로 의지하며 나아가는 것이 홈스쿨이라 생각했기에 제게는 오랫동안 보지 못했던 친형제를 만나는 것
만큼이나 기다려졌습니다. 막막한 가운데 함께 삶을 나누고 치열하게 홈스쿨의 방향을 고민했던 가정들
이라 더욱 그럴지도 모르겠습니다. 또한 홈스쿨 관심 가정도 함께 초대하게 되었는데 등록한 숫자가 우
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많은 숫자인 400명이 넘는다는 목사님 말씀에 장소도 협소하고 스텝도 부족하
지 않을까하는 염려도 되었지만 입구 안내에서부터 간식, 모든 세세한 부분까지 우리들은 약속이나 한 
듯 척척 각자 맡은 자리에서 자신의 은사를 아낌없이 발휘하며 기쁨으로 준비했습니다. 
 뒤돌아보면 우리 가정과 공동체가 한 해 동안 지나온 길은 모두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. 우리의 
힘과 능력을 의지하며 나아가다 피곤하고 지칠 때나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은
혜를 부어주셨고 그 놀라운 은혜 때문에 코업 활동은 언제나 우리 계획했던 것 이상이었습니다. 그 모
습 그대로를 다 보여줄 수는 없었지만 작게나마 포트폴리오를 모으고 아이들의 활동사진과 작품들을 전
시하였습니다. 그 안에는 아이들의 성장 모습이 오롯이 담겨있었습니다. 
 하나 둘씩 자리가 가득 차고 이제 뮤지컬 팀의 신나는 댄스 공연으로 페스티벌이 시작되었습니다.  
GHSA의 초기 목사님인 이재헌 목사님의 홈커밍 토크를 통해 다시 한 번 우리 가정의 홈스쿨의 방향이 
무엇인가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고 주님만 붙잡고 나가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.  곧이어 초등 뮤지
컬 팀인 가스펠에서는 각 아이들의 진짜 고민을 관객 앞에서 이야기하고 하나님을 만나 그 고민을 해결
하고 주님과 함께 기쁘게 나아가는 모습을 그렸습니다.
 우리 아이들이 세상문화로 가득 찬 환경과 유혹 가운데 있으면서도 구별된 삶을 살고자 주님 앞에 나
아가 진심어린 고백을 하는 장면에서는 그 아이들과 함께 하시고 영원히 그 삶을 책임지실 하나님에 대
한 깊은 신뢰로 눈물이 났습니다. 뒤이어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아이들 모두가 각자의 악기를 통해 하나
님께 영광을 돌리고, 관객 모두가 오케스트라 반주에 맞추어 과수원길 노래를 부르는 시간은 모두가 한
마음으로 옛날 순수했던 학창시절을 생각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. 
 저녁 만찬 행사가 이어지고 모두가 식사가 끝나 음식과 테이블을 정리하는 시간에도 우리 가정들은 발
걸음이 떨어지지 않아 모두 집에 갈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. 오랜만에 만나는 아이들과 그 아이들의 
성장 과정, 그리고 각 가정들을 향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보는 것이 너무나 즐거웠습니다. 
 이번 페스티벌은 우리 공동체가 걸어온 길, 발자취이기도 하지만 우리의 필요를 세세하게 채우시고 사
랑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리는 예배였습니다. 아이들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자라
고 있는 것을 눈으로 보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. 이 모든 일을 허락하신 하나님과 GHSA 목사님과 전
도사님 그리고 간사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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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▲ 등록설명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▲ 등록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

▲ 포트폴리오 전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▲ 홈스쿨 상담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

▲ 공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▲ 뮤지컬 공연
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

▲ 축하인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▲ 홈스쿨 토크

▲ 정기연주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▲ 만찬


